
영재(?) 이야기를 쓰고자 하면서...

나는 정년퇴임이 몇 년 남지 않은 서울의 과학교사다.

과학교육과 특히 영재교육을 전공하여 박사가 되고 

여러 곳에 강의와 관련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영재(?) 들을 만났고 

그들의 발전을 지켜보고 도와주는 일은 나의 큰 행복이자 임무라고 생각했다. 

이 글을 시작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영재라고 굳게 믿고 있는 

행복하지만 걱정도 많은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첫 번째이고

영재교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특권층, 특혜 등의 단어를 떠올리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두 번째이고(생각의 변화

가 일어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나의 오랜 세월을 반추하며 반성하고 나름 위안을 얻고자 함이 세 번째이다.

그러나 위 세 가지 중의 어느 것이 가장 큰 이유인지는 분명치 않다. 

글을 써가면서 정해질 듯도 하다. 

영재 단어 옆에 (?)를 쓴 이유는 

아직도 영재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내릴 수 없다는 학자와 교육자로서의 고백이자 

나의 판단이 다 옳을 수는 없다는 복합적인 의미의 표시이다.

사실 영재임을 판별하는 과정과 도구는 다양하지만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양한 영재성 분야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나의 영재(?) 이야기는 주로 과학 분야에 한정됨을 미리 제한 조건으로 담는다. 

또 한 가지의 제한 조건이 있다. 

영재교육을 전공하였으면 아들도 영재로 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절대 그렇지 않음을 밝혀둔다.

나의 하나뿐인 많이 사랑하는 아들은 너무도 지극히 평범하다. 

그것이 한때는 불만이기도 했으나 

나이 들어 생각하니 그것이 오히려 괜찮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앞으로 영재 이야기를 하면서 지극히 사적인 아들의 이야기가 언급될 수 있음에 대

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 아들아 미안하다. 


